
보 도 참 고 자 료
http://www.motie.go.kr

2019. 4. 23(화) 15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 2019. 4. 23. (화) 담당부서

미주통상과
중동아프리카통상과

무역정책과
석유산업과

담당과장

김장희 과장(044-203-5650)
안세진 과장(044-203-5720)
박재영 과장(044-203-4020)
윤창현 과장(044-203-5220)

담 당 자

조진화 사무관(044-203-5651)
최수웅 사무관(044-203-5721)
이주노 사무관(044-203-4022)
조기훈 사무관(044-203-5225)

산업부, ｢對이란제재 긴급 대책회의｣ 개최

- 미국의 이란제재 예외 불연장 방침 발표에 따른 대책논의 -

□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은 4.22. 현지시간 오전 8:45(한국시간 오후 9:45)

언론 브리핑을 통해 對이란 제재 예외 8개국 모두에 대해 더

이상의 예외연장은 없다고 공식 발표하였다.

    ※ 2018.11.5. 미 국무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발표하면서 한국, 중국, 일본, 

터키, 그리스, 이탈리아, 인도, 대만 8개국에 대해 180일간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

□ 이에 따라,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성윤모)는 4.23(화) 15시에 김용래

차관보 주재로「이란 제재 긴급대책회의」를 개최하였다.

< 對이란 제재 긴급 대책회의 개요 >

 * 일시/장소 : ’19. 4.22(화) 15:00, 서울
 * 참 석 : (정부) 김용래 산업부 차관보(주재), (민간) 석유화학업계, 수출 지원 

유관기관 등

   ※ 회의는 비공개, 사진은 별도제공 예정

ㅇ 금번 회의에는 석유화학업계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이 참석하여,

미측 발표에 따른 ①원유수급 및 석유화학업계 영향을 검토하고,
②수출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재점검하였다.

□ 김용래 차관보는 석유화학업계에 대해 “수입선 다변화, 대체원유

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”하는 한편,

ㅇ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“유동성 지원 및 대체시장 발굴

지원 등 수출 기업 피해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

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이란 제제 복원 발표(‘18.5.8) 이후 업계 및

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왔으며, KOTRA에『이란 비상대책반*』을

설치하는 등 업계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을 위한 대응체계를

구축하여 가동해왔다.

* (구성) 산업부, 무역협회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전략물자관리원, 한국무역보험공사등

ㅇ 아울러, 그 동안 미측과 다각도로 협의해왔으며, 앞으로도 업계의

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미국과 지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

통상과 김장희 과장(044-203-5290), 조진화 사무관(044-203-5651)에게 연락주시기 

바랍니다.


